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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행사 진행…"일
주일 간 접경지 180㎞ 걷는다"

11월 동서 횡단 행사 일정 및 세부 노선. (그래프제공=통일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통일부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남북 접경지 

180㎞를 걷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

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화·통일 대중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일반 국민 50여명 선발돼 행사 참여…6일 연천 출발해 14일 고성 통일전
망대 도착



전현건 기자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로 신청한 일반 국민들 중 50여 명이 선발돼 이

번 걷기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 6일 경기도 연천의 열쇠전망대에서 출발해 

접경지를 동서로 횡단해 14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도착하는 일정이

다.

행사 기간 중에 ▲거리 공연 ▲전문가·명사 참여 특강 ▲통일 독립영화 감

상 및 토론 ▲전망대 및 박물관 견학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일별로 나눠진 각 구간별 걷기를 완료할 때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동서횡단 행사 외에도 지난 6월부터 총 8회의 통일걷기 행

사를 진행해 왔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등을 직접 걷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에 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참가자 및 지원 인력 전원에 대해 출발 4일 전 피씨알(PCR) 검사 

결과로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4인 1조 식사 

▲비대면 체온 측정기·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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